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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는 항구다 개항(開港)한 지 120년이 됐다

목포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목포수협 직판매장

으로 이어지는 해안로를 따라 걷다보면 나무상자

들이수레위에가지런하면서도겹겹이쌓여있다

조기와갈치와같은생선을담는 어(魚)상자이다

박종연 금화어상자 대표는 바다의 목수이다

올해로여든세살인그는 32년째어상자를짜고있

다 바다와 인접한땅에서 바다의산물을담는어

상자를묵묵히만들며한길을걸어오고있다 관련

업계에서는 최고참이다

농사꾼월급쟁이서 나무상자 제작자로

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목포로 나왔다 요것조

것 조금씩 해봤지만 월급만 타 가지고는 도저히

생활이되지않아어상자를시작하게됐다

박 대표 고향은 진도군 조도이다 32살 때 자식

교육에대한열망을가슴에품고목포땅을밟았다

사무직 등 여러 직업을 거쳐 지천명(知天命)이 지

난나이에어상자제작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

1980년대중반은 (고기가많이잡혀) 어상자제

작이괜찮았다자식을가르쳐볼까하다이직업을

못바꿨다 남의 땅을빌려이곳저곳을옮겨다니

다 현재 서산동 자리에서 20여 년 동안 어상자를

만들고 있다 가장 천하게 생각되고 지금도 부끄

럽다고 말한다 그래도 어상자를 만들면서 6남매

(1남5녀)를다키웠다며활짝웃었다 주름지고 거

친 두 손에 박 대표의 지난 인생이 그대로 담겨있

는듯하다

박 대표가 만드는 것은 어상자와 동백화(김장

때젓새우담는상자) 와꾸(얼음을채우는틀 덮

개) 등 3종류 산에 흔한 소나무를 켠 판자로 만든

다 어상자규격은길이 59×넓이 35×높이 8

이다 얼음 틀은 어상자보다 다소 작다 어상자

위에끼운후얼음을채워생선들이상하지않도록

하는용도로사용된다

어상자를 만드는 소나무 판재는 목재소에서 규

격에 맞게 잘라서 가져온다 우선 ㅁ자 사각 틀을

만든 후 판자 네 쪽으로 바닥을 이어붙인다 과거

에는망치를써서못질을했으나지금은에어컴프

레서(압축기)에 연결해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타

카 총(air tacker)을 사용한다 총을 쏘듯 방아쇠

를당기면문구 스테이플러와닮은ㄷ꼴연결쇠

가단단하게나무에결합된다탁탁탁몇차례

경쾌한소리와함께어상자한개가 뚝딱완성된

다

플라스틱 어상자 도입으로 위기 맞아잘

나갈 때는 직원 23명을 두고 하루 1000개를 만

들었다 3년전까지는괜찮았다그때는고기도많

이잡혔다 지금은 그때보다 3분의 1도 안 나간다

요즘혼자서어상자를하루 400개만든다

지난 2014년께부터 나무 어상자 사용이 줄어든

까닭은해양수산부가 위판장현대화사업의 하나

로플라스틱재질의개량어상자를도입했기때문

이다 게다가중국어선의남획으로어획량마저감

소했다

현재 전국적으로 목포와 영광 법성포에서만 플

라스틱어상자를사용하고있다 선주가 1350원을

부담하고 국가에서비용 일부(850원)를 지원해주

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의 경우 박

대표를비롯한 6개 업체가나무어상자제작을해

왔다 그러나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이후 나무 어

상자주문이줄어들며 수지가맞지않아 2곳이문

을닫아현재 4곳만운영되고있다

플라스틱어상자는한번생선을담으면무조건

버려야한다재활용을못하도록정부에서금해버

렸다 그런데버릴 데도없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

데 누가 고물상에 가져가겠는가? 그래서 사방에

(플라스틱어상자가)굴러다닌다 박대표의목소

리가격앙됐다

박대표는나무어상자장점으로 23번사용하

고 불쏘시개로도 쓸 수 있고 생선도 변질되지 않

고 고기를 담아서 냉동을 해도 물이 잘 빠진다는

점을꼽았다 반면플라스틱어상자는냉동고에넣

을 수도 없다 미끄러지고 깨지기 때문에 나무로

된어상자에옮겨담아야하는등이중으로불편을

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무엇보다재활용이안돼

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등 실용성이 떨어진다고

지적했다 부산과 인천 여수 등지에서는 불편한

플라스틱대신기존의나무어상자를다시사용하

고있다

박 대표는선주들이나무어상자를주문하면수

레에 200개씩실어직접가져다준다

지금 선주들은 어상자 대금을 잘 주지만 옛날

선주들은돈을많이떼먹었다 오래전 500만원이

상떼먹은이에게돈을받으러갔다가그의어려운

살림 꼴을 보고 되려 담배를 사주고 돌아선 적도

있다

풍어(豊漁) 꿈꾸는 바다의 목수나무어상

자한개가격은 1500원수준 요사이매달지출되

는나무재료값과지게차비용전기세 땅세를감

안하면가슴속이답답하다 32년째목포바닷가에

서 어상자를 묵묵히 만들어온 박 대표는 목포항

120년 역사와목포수산업발전사(史)를 채우는 소

중한한부분이라할수있다

박 대표는 요즘 어상자 주문이 있거나 없거나

상관하지 않고 새벽 4시30분5시면 작업장에 나

온다 30여 년을거르지않고반복해온생활습관이

다 어상자주문이밀릴때는한개라도많이짜야

하기때문에밤에도작업을했다

팔순을넘긴박대표의새해소망은뭘까? 주위

에서 이제 그만 하쇼라고 말한다 되든 안되든

계속 (어상자를) 만들겠다 바다에고기가없다 중

국배가 싸그리(하나도남김없이) 잡아간다 선주

(船主)들이잘돼야 (어상자를만드는) 우리가잘되

는 것이다 고기가 많이 잡혀 나무 어상자가 많이

쓰였으면좋겠다

글사진송기동기자 song@kwangjucokr

어부의꿈을담는다바다의목수 오늘도탁! 탁!

32년째 생선을 담는

나무 어상자를 만들고

있는 박종연 금화어상

자 대표 요즘엔 망치

대신 공기압으로 작동

하는 타카총을 이용

한다

2 목포금화어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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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식교육위해 32년전 나무어상자만들어

한창땐직원 23명 두고하루천개도제작

어획량줄고플라스틱어상자에밀려불황기

박종연씨 만선이뤄나무상자많이쓰이길


